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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주요 대도심지(dense urban)인 서울의 강남 및 부산의 해운대 지역에서 상업 고층 건물 등이 주로 분포된 환경 차이에 따른 전파전달
특성을파악하고, 자체 구축한측정장비를활용해, 41.5 – 43.5GHz 대역에서의전파잡음수신전력특성을 Box plot 분석 방법을이용하여제시하였다.

Ⅰ. 서 론

서비스의전파전달특성을파악하기 위해일반적으로 대도심지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심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각기 다른 건물 형태의 배치 및 인구 밀집도, 다양한 차량 등의

이동 등 일반적 차이점이 존재 한다. 또한, 차세대 통신 서비스를 광대역

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용률이 아직은 적은 주파수 대역을 후보로 고려할

수 있다. 밀리미터파 대역은 아직 미 활용 중이거나 개발 잠재성이 높은

주파수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대도심지환경에서밀리미터파대역에서의국내전파전달

환경을 측정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1].

Ⅱ. 본론

국내의 주파수 분배표를 살펴보면, 40GHz 이상 밀리미터파 대역의

주요 업무로 고정, 방송, 전파천문, 무선항행, 이동위성, 이동업무로 할당

되어 있다. 또한,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 서비스를 위한

후보 주파수 대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41.5 - 43.5GHz 대역 내에서 3개의 대역으로 구분하여

500MHz 채널 대역폭으로 서울의 강남, 부산의 해운대 일대에서 그림1과

같이 측정 차량을 활용해 공간상의 잡음신호를 수신하면서 측정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또한, 서울, 부산도심지에서각지역을대표하는주요장소에서

도심의 주요 도로를 이동하면서 측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1 측정 장비 구축 현황 (차량) 및 측정지역(서울) 경로 (사례)

그림2는서울및부산지역내대도심지에서측정한데이터를기반으로

통계적분석을수행한결과를 box plot으로보여주고있다. 일반적대도심지

환경이라도 부산지역의 41.5GHz 대역은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점

또는 서울보다 큰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림 2. 서울(좌측 plot) 및 부산(우측 plot) 지역에 대한 40㎓ 대역에서의

상대적 전파잡음 수준 비교 분석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주요 대도심지인 서울 및 부산 지역 고층 빌딩

및인구밀집도가높은환경에서측정차량을이동하며공간으로전달되는

잡음신호전력측정데이터를확보하였다. 측정데이터기반분석결과밀리

미터파 40GHz 대역의경우주파수별표준편차가크지않았지만, 지역에따라

차이가있을 수 있음을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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